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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의 장애

인 엘리트 체육 축제

가 사흘 앞으로 다가

왔다

2014 인천 장애인아

시안게임이 열정의물

결 이제시작이다라는기치아래 18일오

후5시45분인천문학경기장에서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

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41개국에서 온

선수 4500여명 임원 1500여명등총 6000

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

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최초로 참가

하는 북한은 이번 대회에 선수 9명 등 33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대회 종목은 총

23개다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5인제 축

구 7인제축구골볼 유도 역도 조정 요

트 사격 수영 탁구 배구 휠체어 농구

휠체어펜싱 휠체어럭비 휠체어테니스

등 19개 패럴림픽 정식 종목 경기가 치러

진다

배드민턴 론볼 볼링 휠체어 댄스스포

츠등패럴림픽에서찾아볼수없는4개종

목도실력을과시할준비를마쳤다

휠체어댄스스포츠와휠체어럭비는이

번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데뷔 무대다 보

치아 론볼 골볼은오직장애인체육에서

만찾아볼수있는종목들이다 세부종목

에는 15일현재총 440개의금메달이걸려

있다

대회 기간에 선수의 장애 등급 심사를

통해 종목 통폐합이나 분할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총 메

달과세부종목숫자는유동적이다

개최국 한국은 이번 대회에 23개 전 종

목의선수 335명 임원 151명등역대최대

규모인 486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대한장

애인체육회는 지난 7일 경기도 이천 종합

훈련원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종합 2

위목표를선포했다

한국은 체육회 차원에서 처음 참가한

1986년 수라카르타 대회에서 6위를 차지

했고 1989년 고베 대회 4위 1994년 베이

징 대회 3위 1999년 방콕 대회 4위 2002

년 부산 대회 2위 2006년 쿠알라룸푸르

대회 3위등의성적을냈다

최근에열린 2010년 광저우대회에서는

금메달 27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33개로

중국과일본에이어종합 3위를차지했다

한국은 16일 인천 구월동 선수촌에 입촌

해마지막담금질에나설예정이다

한국의 전략 종목은 수영 양궁 역도

보치아등이다

수영은 지금까지 역대 대회에서 금메

달 21개를휩쓴최고의효자종목이다 양

궁(20개) 보치아(14개) 역도(12개) 또한

한국의 메달 레이스에 꾸준히 힘을 보태

왔다

이번 대회는 개폐회식을 제외한 23개

전종목의경기를무료로관람할수 있다

폐회식은 문학경기장에서 24일 오후 6

시부터열린다 연합뉴스

12월9일프로축구K리그신인선수선

발드래프트가 진행된다 내년 시즌부터

는각구단이완전자유선발로신인선수

를선발하기때문에이번이마지막신인

드래프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5 K리그 신

인선수선발드래프트참가신청을다음

달 7일까지받는다고 15일밝혔다

자격 대상은 2015년 2월 고등학교 졸

업 예정자 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이지 않은 만 18세 이상인 선수로 프로

입단경력이없어야한다

드래프트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

서희망서를다운로드받아구비서류와

함께 11월 7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

편또는방문접수하면된다

참가 철회는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명단은 11월 17일공시한다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클래식 리

그(1부) 구단이 1순위챌린지리그(2부)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

뤄진다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

첨에의해정해진순서대로지명한다

점진적 자유선발제에 따라 각 구단은

▲드래프트참가희망선수지명▲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

한) ▲자유선발(팀당 3명)을 혼용해 신

인선수를선발할수있다

내년시즌챌린지리그에참가하는신

생구단 이랜드는 자유선발로 최대 5명

신인 드래프트 우선지명으로 15명을 지

명할수있다

K리그구단산하유소년클럽출신신

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

에입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클럽 우선지명선수 접수는 11월 11

12일이틀간이뤄지며 11월 13일공시된

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 FC의 외국

인공격수파비오가

K리그 챌린지 주간

MVP에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이 15일 K리그 챌린지

31라운드베스트 11을발표했다 대구전

21 역전승을 이끈 광주 공격수 파비오

가MVP의영예를안았고 수비수정호

정도베스트 11에선정됐다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을성공시킨파비오는 그림같은

중거리 슈팅과 절정의 위치 선정으로 팀

의역전승을주도했다는평가와함께베

스트11 명단제일위에이름을올렸다

파비오는 01로뒤진전반 17분 예비

역 안성남의 도움으로 동점골을 넣은

뒤 후반 17분 역전골까지 작렬하며 21

역전승의주인공이됐다

파비오의 득점을 도운 정호정도 날

카로운측면공격과정확한크로스로공

수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는 호

평과함께베스트 11이됐다

한편파비오를앞세운광주는오는 18

일 오후 2시 충주와 원정경기를 갖고 2

연승에도전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리그 12월9일 신인드래프트

광주FC 파비오주간MVP 선정

파비오 정호정

대구와홈경기 21승 이끌어

수비수정호정 BEST 11

고졸예정자만18세이상대상

내년부터는완전자유선발
인천 장애인AG 이틀앞으로역대최대규모

1824일 일주일간의열전

북한등 41개국 6000명 참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개막을3일앞둔 15일오후인천시동구송림체육관에서한국과카자흐스탄좌식배구선수들이훈련하고있다 연합뉴스


